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기쁨, 감사   제목:역설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  
성경:고후6장8-10절

8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
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
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  

바울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가 복된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살았기 때문이다.
바울의 직분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3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거리낌으로 받지 아니함. 넉넉히 이김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도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고, 바른 지식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더 자비롭게 하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

로 행하였다.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

랑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였

는데 이것을 마치 좌우에 두른 칼과같이 사용하였다.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때로는 영광도 받고, 때로는 모욕도 당하였으며, 비난도 칭찬도 받

았다.
8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

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기뻐할 일이 많아서 기뻐

한 게 아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 때문에 기뻐한 것

이 아니다. 예를 든다면 돈이 많이 벌리거나, 출세를 하거나, 장가를 

갔거나, 아들을 낳았거나, 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뜻밖의 횡재를 하거나 해서가 아니다.
기뻐할만한 일들을 정해놓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기뻐

하지 못한다. 그러나 삶 그 자체가 기쁜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
살아 있는 그 자체가 기쁜 것이다. 삶 그 자체가 기쁘다.
기쁨의 은사를 알지 못하는 목사님을 WLI에 인도한 적이 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기뻐하는지를 따지는데 할말을 잃었다.
-웃기지도 않고 웃으라 한다나?
기쁨이란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
얼마든지 죽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
사실 지금 당장 내 모든 꿈이 사라진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

인가?
하나님께야 인력이 무궁무진하지 않는가? 꼭 내가 그 꿈을 이루지 

않더라도 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꼭 이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은 벌

써 몇천년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신가?
꼭 내가 모래성을 쌓아야 엄마가 저녁밥을 주시고, 평안한 잠자리를 

제공하시는가? 
내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간다고 한들, 상급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한

들, 하나님께 손해가 무엇인가?
내가 부끄러울 뿐 아닌가?



꼭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해야 할 일이고 나도 

힘을 보탤 뿐이다.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

도 얼마든지 대통령 상을 받을 수 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나의 기쁨의 조건은 아니다.
차라리 내가 오늘 기뻐하는 것이 내 꿈을 이루는 조건이 될 수는 있

다.
진실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 가운데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마치 만찬에 요리사가 빠지고, 소금이 빠진다면 그것이 만찬일 수 

있을까? 요리사는 감사고, 소금은 기쁨이다.
미리 소금을 치는 것이고, 나중에 더 칠수도 있는 것이 소금이다. 
미리 기뻐하는 것이고 나중에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다.
당신은 심사위원인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오디션을 평가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바울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 일상을 대수롭

지 않게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최선을 다하였다. 무엇에든

지 아무에게든지 최선을 다하였다.
3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않게 하고

최선을 다하면 기쁨이 솟는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기쁨이 솟

는다. 하다가 게으르면, 하다가 싫증나면 반드시 기쁨은 사라지고 만

족도 사라진다. 오직 성실한 사람만 기쁨을 얻는다.
왜 싫증이 나는가? 왜 게으르게 되는가? 댓가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악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사
람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자격지심이 들기 때문이다.
<신애라의 불굴의 며느리>



그러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면 저절로 기쁨을 얻는다.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매를 맞고 옥

에 갇히고 때로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때 고통스러워하며 좌

절하며 실망하며 낙심하며 울며 신세를 한탄하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일이 꼬이고 궁핍하게 되고 심지어 환난이 올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는가?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의식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가?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사소한 것들은 그냥 지나쳤다.
그리고 환영을 받을 때도 있었고, 비방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갔다. 
8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

니라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중성격자, 또는 억지 웃음을 짓는자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진실되게 기뻐하고 감사한다.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자 같으나 유명한 자;왜냐면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이 아

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아주시는 바 된다.
죽은자 같음;살아있으면 화를 내고 난동을 부를 것인데 그렇지 아니

함.  그러나 살아있는 자.
징계를 당하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결코 죽지 않는다.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

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산적한 근심거리가 많은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뚫을 길을 주시

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푼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가지지 못한 것이 없는 자다.
다만 남들 가지고 싶어하는 것 거들떠 보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보면서 살기 때

문에 한쪽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엉뚱할지 모른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 


